One of the most significant discoveries in life sciences and medicine in recent years is that we humans are symbionts with a large number of microbes. These microbes reside on all over our surface, with the major portion of the population being in the digestive tract. The gut microbiota (microbial community) consists of up to 1,000 species of bacteria and its number exceeds ten-times of that of the human cells. Throughout the history of co-evolution, humans and microbes have become dependent on each other, and as the result developed a complex web of specific interactions. Recent development of the fast and cost-effective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technology enabled the researchers to dissect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gut microbiota and their associations with human physiology in much detail. This newly-blooming field of human-microbial genomics will completely change the way we see and treat ourselves. 서 론 사람은 자신만의 구조와 기능으로는 완전하지 못한 생 명체이며, 인체의 총 세포 수 보다 약 10배 이상(~10 14 개체)의 공생 미생물들과 함께 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생명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생명체 간 의 협력 공생관계는 자연계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사람 자신도 그러한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생명체라는 것을 인 식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 구는 현재까지 30여 년간 이어져 왔으나 기술적인 장벽 때문에 일부 배양이 가능한 균주의 발견과 이들의 일부 제한적인 기능 연구에 국한되어 왔다. 최근 들어 배양 에 따른 오류(culture-based bias) 없이 전체 미생물 군집 (microbiota)의 특징을 자연상태 그대로 대량 분석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한 16S rDNA 염기서열 분석법과 메타지노 믹스(metagenomics)가 차세대 시퀀싱 기술(next generation sequencing)과 함께 발달하여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 에 활력이 붙고 있다. 사람이 미생물과의 공생체라는 점 을 전제할 때, 우리는 그 동안 간과했던 많은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있을 때 우리의 연구는 더욱 효과적으로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종설에서는 우리의 인생 동반자로서의 미생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로 하겠다. 본 론 사람과 공생하는 미생물, 그들은 누구인가? 사람은 다른 모든 포유동물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나기 직전까지는 자궁 내에서 무균상태이지만 출생과 더불어 미생물들과의 공생생활을 시작한다(Fig. 1). 아기가 자연 분만에 의해 태어날 경우 산모의 산도(birth cannel)를 경 유하는 동안 미생물들이 처음 아기에게 전달되며, 그 후 부모, 형제 등과의 가까운 공동생활에서의 접촉을 통해서 (대변 등의 오염을 통해) 입을 통해 장으로 전해진다 (1). 101

